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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ces in information retrieval abilities between 
a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NPH) patient group and a healthy elderly (HE) group us-
ing a story recall task,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formance timing (first, second) and 
delay intervals (5 minutes, 20 minutes) on recall performance. Methods: Thirty HE subjects 
and thirty-one NPH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 5-minute or 20-minute in-
terval condition and performed the story recall task.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event 
sequencing scores, information unit (IU) scores, and frequency of information-finding be-
haviors (revision, repetition, filler) were analyzed across performance timing and delay in-
tervals. Results: First, the HE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event sequencing scores than 
the NPH group. Scores improved in the HE group during the second performance, while 
no change was observed in the NPH group. Second, the HE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IU scores than the NPH group. IU scores improved in the HE group during the second per-
formance, while no change was observed in the NPH group. Third, for the filler of informa-
tion-finding behaviors,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groups during the first per-
formance, but during the second performance, the frequency in the HE group was signifi-
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NPH group.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m-
paring performance on a story recall task across repeated trials is a useful assessment tool 
capable of sensitively distinguishing differences in cognitive and linguistic performance 
between NPH and HE groups.

Keywords: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Story recall, Event sequencing, Information 
Unit, Information-finding behaviors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두드

러지고 있다.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36년에는 30%, 2050년

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24). 이러

한 고령 인구의 확대는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발병 

증가와 직결되며, 그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

입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인지 저하를 동반하

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AD), 파킨슨병(PD), 정상압

수두증(NPH) 등이 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진행

되는 퇴행성 질환이지만, NPH는 조기에 발견하여 뇌실복강단락

술(Ventriculoperitoneal shunt)을 시행할 경우 비교적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치료 가능한 가역적 치매’로 분류된다

(Lee et al., 2015). 반면,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수개월 이내에도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NPH에서 

조기 진단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H

는 임상적으로 AD나 P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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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험이 존재하며(Kiefer, & Unterberg, 2012; Nakajima et al., 

2021), 이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NPH는 뇌척수액 압력이 정상 범위(70–

245 mm H2O) 내에 있음에도, 뇌실이 확장되며 보행장애, 인지기

능 저하, 요실금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NPH는 Hakim과 

Adams에 의해 1965년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고령 인구에서 나

타나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 유병률이 약 3.7%, 80세 이상에서는 8.9%로(Andersson, 

Rosell, Kockum, Lilja-Lund, & Laurell, 2019), 현재 고령화 사회에

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NPH는 

AD와 신경계 병리 기전을 일부 공유하며, 뇌혈관의 맥동 변화, 뇌

척수액의 순환 이상, 뇌 구조의 변화 등에서 병리학적 연속선 상에 

있다고 한다(Mani et al., 2024). 이에 두 질환은 증상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AD는 피질 치매인 것에 반해 NPH는 피질하 치매

에 해당하여 두 질환 간에는 증상적으로 대비되는 측면 또한 존재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는 언어, 시공간 능력, 집행기능 자체에 결

함이 초래된 반면, 후자는 처리속도 감소, 주의력 결핍, 운동 이상 

등이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llström et al., 2008; Whitehouse, Lerner, 

& Hedera, 1993). 또한 최근에는 NPH 환자에서 언어이해력 저하, 

표현언어 결함, 단어찾기 어려움, 언어유창성 감소, 말운동기능 저

하와 같은 문제들이 언급되며, 이러한 인지 ·의사소통적 특성이 

NPH의 감별진단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hankaew, Srirabheebhat, Manochiopinig, Witthiwej, & 

Benjamin, 2016; Cho et al., 2024; Choi, Park, Yoon, & Ha, 2025; 

Chung, 2018). 그러나 기존 평가에서는 NPH의 언어 능력이 충분

히 탐색되지 않았다는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Cho et al., 2024). 

이에 본 연구는 더 복합적인 언어 구조 처리와 담화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 과제를 활용하여, NPH 환자의 언어 이해 특성을 보다 심

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지·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언어 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그 중 담화는 단어와 문장 수준을 넘어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

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상위언어 단위로 정의되는 만큼(Stubbs, 

1983), 다른 언어 수준보다 더욱 고도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요

구된다. 즉, 담화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한 음성인식뿐 아니라 내용을 기억하고 회상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전제되기에, 담화 능력은 언어기억(verbal memory)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Choi, 2014). 언어기억은 고령자의 담화 수행 변화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동시에(Bowles & Poon, 1985), 인

지기능에 저하를 보이는 화자들의 연속발화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 Sung, 2014). 실제로 고령 화

자 또는 인지 저하 화자들은 젊은 성인에 비해 담화를 산출할 때 주

제에서 이탈하는 빈도가 높고(Arbuckle & Gold, 1993), 발화 내 응

집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Adams, Smith, Nyquist, & Perlmut-

ter, 1997). 또한 담화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에 부담

을 느낄 수 있고, 청각적으로 제공된 질문을 기억하는 데에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대화주제가 바뀔 때마다 내용을 따라가는 데에 어

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Burda, 2010). 결과적으로 화자가 산출한 

담화는 언어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억하여 조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며, 따라서 담화 과제의 수행 결과는 일상생

활에서의 인지·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게 해주는 신뢰도 높은 지

표라 할 수 있다(Kim & Choi, 2015).

이런 이유로, 담화의 종류 중 하나인 이야기가 언어기억을 평가

하는 주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Kim & Choi, 2015). 그 중 특히 이

야기 회상 과제가 여러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야

기를 스스로 만들어 말해야 하는 이야기 생성 과제와 달리, 회상 과

제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다시 말하게 하

므로 입력 정보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어 자료 분석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Gazella & Stockman, 2003). 성

공적인 이야기 회상을 위해서는 이야기 속 사건들을 맥락에 기반

하여 구체적으로 회상하여 언어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표현 능력이 아닌, 청취한 정보를 기억하여 적절한 어휘 선택과 문

법 구조를 활용해 재조직하는 복합적인 인지·의사소통 능력을 요

구한다(Brodsky et al., 2003). 이에, 이야기 회상 과제는 전형적인 

표준화 검사와 달리, 대상자의 다양한 인지·의사소통적 특성을 보

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

아왔다(Pickert & Chase, 1978). 과제의 효율성과 적용의 용이성은 

신경언어장애 환자의 언어결함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그 이점이 더

욱 강조되어 왔으며, 따라서 실어증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의사소

통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 회상 과제가 유

용하게 활용되어 왔다(Azuma & Bayles, 1997; Bayles & Boone, 

1982; Brodsky et al., 2003; Doyle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PH 환자의 인지·의사소통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이야기 회상 과제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회상’이라

는 인지기능은 ‘회상시도의 반복’과 ‘반복 시간의 간격’에 가변적으

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이를 테면 회상 시도를 반복하면 학습효

과로 인해 두 번째 수행에서 회상을 더 잘 해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행 간 시간 간격이 길어지면 오히려 기억손실

이 초래되어 수행 저하 또한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즉각 회상과 

지연 회상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험 과제가 직면한 딜



https://doi.org/10.12963/csd.250169 https://www.e-csd.org    857

정상압수두증의 이야기 회상 특성•임예지 외

레마로, 지연 수행을 통해 학습효과를 기대하는지, 아니면 기억손

실을 예측하는지, 그 목적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들

에서도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연 회상 시 수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는 결과(Mahendra, Bayles, & Harris, 2005)

와 모든 지표에서 수행이 향상되었다는 결과(Park et al., 2024)를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Gavett 등(2016)은 시간 간격을 

두고 즉각 회상과 지연 회상을 수행하게 할 경우 일반 노인에서는 

학습효과를, 인지장애 환자에서는 기억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동일 실험방법이 두 집단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면 이

는 정상 노화와 병리적 노화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행 간 시간 간격, 즉 지연된 시간의 정도이다. 동일 집단군 

또는 동일 화자 내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은 학습효과로, 비교적 

긴 시간은 기억손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연구마다 다른 

시간 간격을 사용하고 있어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 제한이 뒤

따른다. 실제로 짧은 시간 내 반복수행이 인출 전략을 강화하여 회

상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Gavett et al., 2016; Park et al., 2024; Zhao, Lv, Zhou1, Hong, Guo, 

2012), 20분이라는 비교적 긴 지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Mahendra et al., 2005). 따라서 지연시간에 차이를 두어 어떤 시간 

조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Zhao et al., 2012; Mahendra et 

al., 2005)을 참고하여 5분이라는 짧은 지연 조건과 20분이라는 긴 

지연 조건을 설정하여 두 시간 간격 간 회상 수행력을 비교해보고

자 한다. 

이야기 회상 과제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수행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을 분석할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와 동일한 이야기 회상 과제를 사용하였던 Park 등(2024)의 연

구에서는 Levelt의 언어산출모델(1989, 1999)에 근거하여, 이벤트 

시퀀싱(event sequencing), IU (Information unit), 정보찾기 행동

(information-finding behaviors)이라는 단계적 분석 체계를 제안

하였다. Levelt (1989, 1999)는 발화가 생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

종의 설계도에 따라 진행되는 단계적 절차로 설명하며, 이를 개념

화(conceptualization), 형성(formulation), 조음(articulation)의 세 

체계로 구분하였다. 개념화 단계는 언어화 이전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인지적 활동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며, 이를 발화의 흐름에 맞게 조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다음 형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정보를 언어적 형태로 변환하

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 구조를 마련하며, 마지막 조

음 단계에서는 계획된 발화가 실제 음성 운동으로 실현된다. 이처

럼 발화 산출은 상위 개념에서 출발하여 점차 구체적인 언어적 형

식으로 변환되는 순차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화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말로 표현하는 과정은 이러한 말산출 단계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예를 들어, 이벤트 시퀀싱은 서사적 텍스트에서 사건을 인과

관계 또는 시간관계에 따라 색인화하는 능력(Event-indexing)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는 기억노드에서 일어나는 인지활동이므로 이

야기 속 사건들을 회상하여 순서화하는 활동은 개념화 단계의 기

능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형성 단계에서는 개념화된 사건 정보가 

실제 언어적 표현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의미를 가

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어휘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산출되는 

IU는 개념적 내용이 언어적 표상으로 효율적으로 변환되고 있는지

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McNeil, Doyle, Fossett, Park, 

& Goda, 2001). 즉, IU 산출은 Levelt의 형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

휘 선택 및 문장화 과정’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

는 언어 정보 인출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 회상 중 목표 정

보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기 어려울 경우, 화자는 발화를 잠시 중단

하거나 수정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정보찾기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Levelt가 제안한 모니터링 체계에서 설명되는 과정

으로,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나는 전략적 산출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

석 체계를 활용한다면 인지 ·언어처리과정상 대상자가 특히 어떤 

단계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는 바, 본 연구에서도 Park 등(2024)의 연구와 동일한 분석 체계를 

적용하여 이야기 회상 수행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회상 과제가 NPH 집단과 HE 

집단 간의 인지·언어기능 저하를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검

증하고, 두 집단의 이야기 기반 정보 회상 특성의 차이가 조기 감별 

진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회상

의 반복(1차 수행, 2차 수행) 및 지연시간 간격(5분 지연, 20분 지연)

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여 일반 노인 집단(Healthy elderly adults, 

HE)과 수행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때 동일 이야기의 회상이 

즉각, 5분 지연, 20분 지연에서 반복된다면 연습효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NPH 집단과 HE 집단 내에서 5분 지연 

집단과 20분 지연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아

울러 이야기 회상 능력을 반영하는 종속변수로는 이벤트 시퀀싱 

점수, IU 수, 정보찾기 행동이라는 지표를 선택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PH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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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집단은 반복 수행 및 지연시간 간격에 따라 이벤트 시퀀싱 점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NPH 집단과 HE 집단은 반복 수행 

및 지연시간 간격에 따라  IU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NPH 집단과 HE 집단은 반복 수행 및 지연시간 간격에 따라 정보

찾기 행동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았으며(IRB 승인번호: KNUCH 2019-01-006-010), 본 논문 

대상자들에 대한 실험은 2024년도 지속 심의 승인 후 진행된 것이다. 

연구대상

NPH 집단

NPH 집단은 Relkin, Marmarou, Klinge, Bergsneider와 Black 

(2005)의 진단 기준에 따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특발

성 NPH로 진단받은 환자들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40세 이후 점진적으로 증상이 발현하여 최소 3-6개월간 동일 

증상이 지속되었고, 둘째, MRI 등 뇌영상에서 뇌실 확장 소견이 확

인되었고, 셋째, 임상 양상에 있어 확실한 보행장애와 함께 인지기

능장애 또는 배뇨장애가 존재하고, 넷째, 뇌척수액압의 증가 소견

이 없고(70-245 mm H2O), 다섯째, 임상 증상이나 영상 소견을 설

명할 만한 다른 질환이 부재한 자이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더라

도 기타 뇌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동반 질환이 의심될 경우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NPH의 특성상 뇌실 확장을 확인하는 의

학적 검사가 진단의 핵심이므로, NPH 집단 또한 GDS, K-MMSE-2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GDS, K-MMSE-2 점수를 통

한 인지저하 수준을 포함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 외의 조건

들은 정상 노인 집단의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실

험에 착수한 이후라도 과제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주의집중력, 

의사소통 능력, 인지 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실험을 중단하

고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제수행 과정에서 검사자의 지시를 

충분히 따르지 않거나, 검사 상황에서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HE 집단

HE 집단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과 또는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어떠한 인지 관련 질환도 진단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둘째,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nd Edition, K-MMSE-2; Kang, Jang, 

Kim, & Korean Dementia Association, 2020) 실시 결과 연령 및 학

력 대비 수행력이 16%ile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정상 범위에 속해야 

하며, 셋째, 주관적인 인지 저하를 호소하거나 신경 정신과적 문제

로 인한 인지 저하가 없는 경우로, 한국어판 노인우울척도(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Jung, Kwak, Joe, & 

Lee, 1997)에서 14점 미만(0-13점)에 해당해야 하며, 넷째, 초기 설

문조사에서 뇌, 심장, 폐, 성대 관련 질환 여부, 고혈압 유무, 최근 3

년 내 전신마취 수술 이력, 틀니 착용 여부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

고 응답한 자이다. 

두 집단 모두에서 기본적인 참여 조건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고,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고, 시각 및 청각기능에 

중대한 이상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성인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 NPH 집단 31명(남 22명, 여 9명)과 HE 집단 30

명(남 13명, 여 17명)의 총 61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었다. 이후, 한 대

상자가 동일 이야기에 반복 노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습효과

를 통제하기 위해, NPH 집단 31명 중 17명과 14명을 각각 5분 조건

과 20분 조건에, HE 집단 30명 중 17명과 13명을 각각 5분 조건과 

20분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NPH 여부 및 지연시간 간격에 따른 집단 간 성별, 연령, 교육년

수, K-MMSE-2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년수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05), K-MMSE-2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NPH 집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PH group HE group

5-minute interval group (N= 17) 20-minute interval group (N= 14) 5-minute interval group (N= 17) 20-minute interval group (N= 13)

Age (yr) 73.94 (3.34) 74.21 (4.53) 72.00 (4.14) 71.00 (4.00)
Education (yr) 9.70 (3.85) 11.00 (3.86) 10.70 (3.95) 10.77 (3.39)
K-MMSE-2 21.53 (4.29) 21.86 (4.69) 26.82 (2.27) 27.23 (1.3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2=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2nd Edition (Kang et al., 2020);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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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K-MMSE-2 점수가 HE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대상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실험과제

이야기 영상 제작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회상 과제로 ‘복날 이야기’를 활용하였다. 

해당 이야기는 Choi와 Choi (2013)의 원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목적

에 맞춰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원저자의 동

의를 받은 후, 기존 11문장으로 이루어진 스크립트에 새로운 정보

를 추가하여 총 18문장으로 확장하였으며, 각 문장은 평균 6어절로 

구성하였고, 최대 길이는 9어절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문장별 

시각적 자극 제공을 위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총 19컷의 삽화

를 제작하였고, 음성 자극은 전문 아나운서가 녹음하였다. 이후 삽

화와 함께 음성 내레이션이 제공되는 약 1분 50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이 이야기 영상은 Park 등(2024), Cho 등(2024), Choi 

등(202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었으므로, 해당 연구들에

서 구체적인 이야기와 그림 자극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 회상 프로그램 제작

이야기 영상 재생, 대상자의 정보와 반응에 대한 실시간 녹음과 

저장, 그리고 사후 재생과 편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이야기 회상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검사자는 이야기 회상 프로그램

에 접속하여 마이크, 모니터 등의 장비 설정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이야기 회상 과제를 실시한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자동 저장되며, 이후 검사자가 

해당 음성자료를 청취하고 편집하거나 전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 회상 프로그램의 실제 

작동 장면 예시는 Figure 1과 같다. 영상은 27인치 모니터에서 송출

되었으며, 모니터와 대상자 간 간격은 55 cm, 마이크와 대상자 간 

간격은 30 cm로 설정하여, 모든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환경에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내 표준 음성발화 샘플링

실에서 검사자와 대상자 간 1:1 개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제 실

시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인터뷰를 통해 기본 정보

를 수집하고 K-MMSE-2를 실시하였다. 이후 대상자가 연구 참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야기 회상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야

기 회상 프로그램에서 영상 재생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에 삽입된 내

레이션의 안내(예: “조금 전 보았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것

을 모두 이야기해주세요.”)에 따라 1차 이야기 회상을 유도하였다. 

5분 간격 집단은 1차 이야기 회상 직후, 약 5분간 회상과 직접 관

련이 없는 구어운동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는 최대발성시간, 모음

연장, 교대운동속도, 연속운동속도와 같은 인지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1차 회상과 2차 회상 사이 5분이라는 시

간 간격 조건은 Mansbach, MacDougall과 Rosenzweig (2012)가 개

발한 다영역 인지기능 평가도구인 ‘Brief cognitive assessment tool 

(BCAT)’의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즉각과 지연 회상 사이에 약 5분

의 시간 간격을 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20분 간격 집단은 1

차 이야기 회상 직후 약 5분간 이야기 회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

어운동 과제들을 실시한 후, 약 15분 동안 K-GDS와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Kim & Na, 2012)를 진행하며 총 20분

의 시간 간격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시간 간격 설정은 서울신경심리

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Kang & Na, 

2003)에서 즉각 회상과 지연 회상 간 시간 간격으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5분 또는 20분의 시간이 경과하면, “아까 보았던 이야기를 기억

나시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상자는 2차 이야기 회상을 수행하였다. 

발화가 30초 미만이거나 약 10초간 반응이 없는 경우 혹은 “모르겠

다”고 응답한 경우, 검사자는 “조금 더 생각해보시겠어요?”와 같이 

반응을 독려하였고, 이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누가 나왔나요?”, 

Figure 1. Operating sequence of the story recall program.

Save path Mic setup Information input Story stim ulus 
playback

Speech data  
review

Audio edit.  
tran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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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갔나요?” 등과 같은 간접 단서를 활용하여 발화를 유도하

였다. 

자료처리 

이야기 회상 프로그램에 저장된 각 대상자의 음성 데이터를 확

인한 결과, 모든 발화데이터가 최소 30초 이상의 분량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해당 음성 자료를 청취하여 텍스

트로 전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벤트 시퀀싱 점수는 이벤트 점수, 시퀀싱 점수, 감점의 합산으

로 산출되며, 최대 점수는 19점이다. 이벤트 점수는 연구자가 사전

에 지정한 10개의 핵심 사건 중 대상자가 언급한 사건의 수에 따라 

1점씩 부여된다. 시퀀싱 점수는 대상자가 처음 언급한 사건 이후, 

시간적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건을 추가할 때마다 1점씩 가산

한다. 특정 사건을 건너뛰더라도 그 순서가 역순이 아니면 1점을 부

여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사건1, 사건2, 사건5, 사건4, 사건3 순으

로 이야기한 경우 총 5개의 사건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벤트 점수

는 5점을 부여받고, 시간 순으로 이어진 사건들(사건1-사건2, 사건

2-사건5)이 두 차례 있기 때문에 시퀀싱 점수는 2점이 된다. 단, 검

사자의 언어적 단서에 의해 이벤트 점수 혹은 시퀀싱 점수를 획득

한 경우에는 1점을 감점하였다. 이와 같은 이벤트 시퀀싱 점수 체계

는 Park 등(2024)의 연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IU 분석을 위해 Park 등(202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이야기

로부터 총 115개의 목표 IU를 설정한 후 IU 체크리스트를 제작하

였다. 이후 각 대상자의 발화로부터 체크리스트에 있는 단어 또는 

구를 식별하여 대상자가 산출한 IU 수를 합산하였으며, 합산된 총 

IU 수가 IU 점수를 의미한다. Kim과 Sung (2014)의 연구에서는 한

국어의 문법 구조에 맞춰 조사도 IU에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실질적인 의미정보를 전달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IU 단위를 설

정하였다. 다만, 결속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사는 Kim과 Sung 

(2014)의 기준을 반영하여 IU에 포함하였다. 

정보찾기 행동에 대한 점수체계 확립을 위해, German (1991) 및 

Schmitter-Edgecombe, Vesneski와 Jones (2000)가 제안한 대치, 단

어 재구성, 반복, 무의미어, 삽입어, 첨가, 연장의 일곱가지 유형에 

대해 예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

보찾기 행동을 재구성하였다. 첫째, 대치의 경우 발화자가 의도한 

목표 정보 또는 목표 단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어, Park 등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분석에서도 제외하였다. 

둘째, 대상자 전원의 발화에서 5초 이상의 연속된 침묵과 기준 이

상(2회 이상)의 첨가가 단 한 차례도 관찰되지 않아, 연장과 첨가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단어 재구성은 단어 수준 이상의 단

위까지 개념을 확장하여, 발화를 수정하는 모든 행위를 ‘재구성

(revision)’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깍두기가, 파리가 빠졌는

데…”와 같이 단어를 수정하거나 “장기를 두다가, 경로당에서 장기

를 두다가…”와 같이 동일 구를 반복하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발화를 재구성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넷째, ‘반복(repetition)’의 

경우 단어 수준에서 동일한 어휘를 다시 산출하는 행위로 정의하

였으며, 이는 의미적 정보 인출 지연 또는 발화 계획의 일시적 중단

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산출로 간주하였다. 다섯째, 무의미어와 

삽입어는 발화 지연이라는 기능 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두 행

동 모두 ‘삽입어(filler)’로 명명하여 통합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정보찾기 행동은 재구성, 반복, 삽입어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었다. 대상자의 발화 자료에서 이 세 가지 정보찾기 행동

의 출현 빈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Windows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7.0)를 이용하였다. NPH 집단과 HE 

집단 간, 5분 지연 집단과 20분 지연 집단 간, 회상 수행 시점(1차, 2

차)에 따른 이벤트 시퀀싱 점수, 총 IU 수, 정보찾기 행동(재구성, 반

복, 삽입어)의 산출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2피험자 간-1피험자 내 

혼합분산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한 경우 사후분석을 위해 Compare syntax를 입력하여 다중비

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벤트 시퀀싱 점수 비교

집단, 수행 시점, 지연시간 조건에 따른 이벤트 시퀀싱 점수에 대

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이벤트 시퀀싱 수행 점수는 두 지연

시간 간격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NPH 집단이 HE 집단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고(F(1, 57) =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event sequencing score

Group Time interval N 1st 2nd

NPH 5-minute 17 3.94 (3.39) 4.00 (4.03)
20-minute 14 4.78 (3.86) 5.00 (4.93)

HE 5-minute 17 10.00 (4.43) 12.76 (3.21)
20-minute 13 9.00 (2.94) 10.76 (2.5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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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2, p< .001). 수행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주효과 또한 유의하였

다(F(1, 57) =10.843, p< .01). 즉, NPH 집단보다 HE 집단의 이벤트 시

퀀싱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1차 수행보다 2차 수행 시 이벤트 시퀀

싱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 시점

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 57) =8.519, 

p< .01), 사후분석 결과 HE 집단에서는 2차 수행 점수가 1차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p< .01), NPH 집단에서는 두 수행 시점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Figure 2). 반면, 지연시간 간격

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연시간 간격 변수와의 이

차, 삼차 상호작용효과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05).

IU 점수 비교

집단, 수행 시점, 지연시간 간격에 따른 IU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는 Table 3과 같다. IU 점수는 모든 조건에서 NPH 집단이 HE 집단

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하였고(F(1, 57) =59.463, p< .001), 수행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57) =21.442, p< .001). 즉, NPH 집단보

다 HE 집단의 IU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1차 수행보다 2차 수행 시 

IU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행 시점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 57) =20.788, 

p< .001), 사후분석 결과 HE 집단에서는 2차 수행에서 IU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p< .001), NPH 집단에서는 수행 시점 간 유

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p>.05) (Figure 3). 반면, 지연시간 간

격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연시간 간격 변수와의 

이차, 삼차 상호작용효과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05). 

정보찾기 행동 유형 산출 빈도 비교

재구성 산출 빈도

집단, 수행 시점, 지연시간 간격에 따른 재구성 산출 빈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4와 같다. 재구성 산출 빈도는 평균적으로 HE 집

단이 NPH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1, 57) =4.509, p< .05), 이야기 회상 시 

수행 시점과 지연시간 간격에 상관없이 HE 집단은 NPH 집단보다 

발화의 재구성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연시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revision frequency

Group Time interval N 1st 2nd

NPH 5-minute 17 0.88 (1.11) 0.47 (0.87)
20-minute 14 0.71 (1.06) 0.64 (1.00)

HE 5-minute 17 1.35 (1.36) 1.76 (1.71)
20-minute 13 0.77 (1.01) 1.00 (1.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total number of IUs

Group Time interval N 1st 2nd

NPH 5-minute 17 8.47 (7.60) 8.23 (8.21)
20-minute 14 9.57 (9.57) 9.92 (10.63)

HE 5-minute 17 25.82 (13.92) 34.88 (11.06)
20-minute 13 22.38 (8.36) 29.07 (9.5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Figure 2.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erformances in the NPH 
and HE groups for the event sequencing scores.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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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격에 따른 집단 간 주효과 및 수행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주효과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 변수 간 이차, 삼차 상호

작용효과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05). 

반복 산출 빈도

집단, 수행 시점, 지연시간 간격에 따른 반복 산출 빈도에 대한 기

술통계는 Table 5와 같다. 5분 조건에서는 HE 집단이 NPH 집단보

다 반복 산출 빈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집단, 지연시간 간격에 따른 집단 간 주효과 및 수행 시점에 따른 

집단 내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 변수 간 이차, 삼차 상호작

용효과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05). 

삽입어 산출 빈도

집단, 수행 시점, 지연시간 간격에 따른 삽입어 산출 빈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6과 같다. 삽입어 산출 빈도는 평균적으로 HE 집

단이 NPH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행 시점

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1, 57) = 6.064, p< .05), 

수행 시점에 따라 두 집단 간 삽입어 산출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 수행에서는 두 집단 간 삽

입어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p>.05), 2차 수행 시 HE  

집단은 NPH 집단보다 삽입어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다(p< .01) 

(Figure 4). 반면, 집단 및 지연시간의 주효과와 수행 시점에 따른 집

단 내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 변수 간 이차, 삼차 상호작용

효과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야기 회상 과제를 활용하여 NPH 집단과 HE 집단 

간 정보인출 능력 차이를 분석하고, 수행 시점(1차, 2차) 및 지연시

간 간격(5분, 20분)이 회상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보인출 수행력은 이벤트 시퀀싱 점수, IU 점수, 정보

찾기 행동(재구성, 반복, 삽입어) 빈도를 지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

해 NPH 환자와 일반 노인 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를 민감하게 변

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 해석 및 논의를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NPH 집단은 이벤트 시퀀싱 점수와 IU 점수 모두에서 HE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Levelt (1989, 1999)의 언

어산출모델에 근거할 때 이벤트 시퀀싱은 사건 생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언어 이전(pre-verbal) 인지처리과정을 반영하는 지표인 반

면, IU는 그 이후 어휘를 선택하고 언어로 구조화하는 언어처리과

정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NPH 집단의 경

우 발화계획의 초기 단계인 개념화 단계에서 사건정보를 인출하고 

조직화하는 능력부터, 그 이후 형성부 단계에서 일련의 정보들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능력까지, 일련의 인지·언어처리과정이 모두 제

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Cho 등(2024)의 연

구에서도 관찰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repetition frequency

Group Time interval N 1st 2nd

NPH 5-minute 17 0.88 (1.45) 0.94 (1.25)
20-minute 14 0.86 (1.23) 0.78 (1.12)

HE 5-minute 17 1.53 (2.03) 1.94 (2.41)
20-minute 13 0.77 (1.1) 0.30 (0.6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filler frequency

Group Time interval N 1st 2nd

NPH 5-minute 17 5.41 (6.68) 2.82 (4.00)
20-minute 14 3.71 (4.03) 2.50 (3.32)

HE 5-minute 17 6.18 (4.40) 6.12 (4.24)
20-minute 13 4.15 (2.64) 6.30 (6.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Figure 4. Difference between the NPH and HE groups in the first and second 
performances for the number of Fillers.
NPH=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HE= Healthy elderly adult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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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NPH 집단이 HE 집단보다 완전한 정보인출 수행에서 유의하

게 낮은 성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한 집단은 아니지

만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환자를 대상으

로 IU를 분석한 Kim (201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고하며, IU 분석이 일반 노인으로부터 인지장애 환자를 감별

해내는 유용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벤트 시퀀싱과 IU 모두에서 HE 집단은 2차 수

행 시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에 반해, NPH 집단은 1차 수행과 

2차 수행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HE 집단의 경우 1차 

수행보다 2차 수행에서 사건을 시간 순 또는 인과관계 순으로 조직

화하는 시퀀싱 점수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고, 구체적인 언어로 

정보를 인출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였다. 상황과 문맥 안에서 서로 

관련 있는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과제의 특성상, 서로 무

관한 일련의 단어나 숫자들을 기억해내게 하는 단어 회상 또는 숫

자 회상 과제와는 달리, 두 번째 회상 시도는 기억 속에 잔존하고 있

는 의미정보들을 더욱 견고하게 재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1차 수행

에서 있었던 한 차례의 외현적 시연(vocal rehearsal)이 언어정보를 

더욱 명료하게 인출하게 하는 데에 촉진효과로 작용하였음을 추측

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Park 등(202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도 개념화부에서 조직화된 사건들을 형성부

를 거쳐 언어정보들로 채워가는 과정을 1차 수행에서 이미 한 차례 

하였으므로, 2차 수행에서는 이를 보완, 확장하여 더욱 유효한 사

건정보와 언어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명심해

야 할 점은 이러한 2차 수행 시의 이득은 HE 집단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야기 회상 과제의 2차 수행이 HE 집단에게는 연습효과

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반복 수행이 정상 노화에서는 수행 향상을 

이끄는 반면, 인지 저하 집단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손실로 

수행이 저하될 수 있다는 Gavett 등(2016)의 제안과도 부합한다. 

NPH 집단은 이벤트 시퀀싱과 IU 모두에서 2차 수행의 이득을 보

지 못했으며, 이처럼 반복 수행을 통한 즉각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HE 집단과 변별적인 NPH 집단의 특성일 것이다.

정보찾기 행동 유형 중 재구성은 화자의 표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 HE 집단은 NPH 집단보다 유의

하게 높은 재구성 산출 빈도를 보였다. 재구성 행동은 Levelt (1989, 

1999)의 모델에서 형성 단계 내 자기 모니터링 기능의 활성화를 반

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HE 집단은 발화 도중 표현이 부

적절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이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표현으로 정교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던 반면, 

NPH 집단에서는 이러한 자기수정 전략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구성 전략은 작업기억 및 조절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Park et al., 2024), NPH 집단의 낮은 재구성 빈도

는 작업기억과 조절기능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삽입어의 경우 1차 수행에서는 HE 집단과 NPH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2차 수행에서는 HE 집단의 산출 빈도가 NPH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HE 집단에서 1차 수행에 비해 2차 

수행에서 삽입어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던 Park 등(2024)의 연

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해당 연구에서는 반복학습을 통해 2차 수

행에서 이야기 회상에 대한 인지·언어적 처리의 부담이 줄어들었

음을 삽입어의 감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던 2차 수행에서 이벤트 시퀀싱과 

IU 점수의 증가가 HE 집단에서만 나타났다는 결과와 2차 수행에

서 HE 집단의 삽입어 증가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Fig-

ure 4를 살펴보면 2차 수행 시, NPH 집단의 삽입어 빈도는 1차 수

행에 비해 줄어든 것에 반해 HE 집단의 삽입어 빈도는 증가하였고, 

이것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하였다. HE 집단에서 1차 

수행보다 2차 수행에서 이벤트 시퀀싱 점수와 IU 점수가 모두 향상

되었음을 상기할 때, HE 집단의 삽입어 증가는 정보인출과 언어표

현을 보다 신중하게 구성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작용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즉, HE 집단은 반복 수행을 통해 사건의 순서를 정돈

하고 이를 좀 더 적확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인지, 언어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수 있으며, 이때 삽입어

를 시간 확보의 조절 전략(time-gaining strategy)으로 활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이는 보다 정밀한 내용 전달과 표현 향상을 위한 발화 

조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에 반해 NPH 집단의 경우 삽입어 사

용에 있어 수행 시점 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언어적 자

기 모니터링 능력의 제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HE 집단

과 변별적인 NPH 집단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벤트 시퀀싱 점수와 IU 점수 모두에 있어 지연시간 간격

의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Mahendra 등 

(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당 연구에서는 시간 간격의 정

도가 회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즉각 회상과

의 비교에서 정보 손실이 급격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5분과 20분의 회상 간격 간에는 어떠한 지표에서도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지연시간의 구체적인 양

보다 반복 수행 여부가 언어구조화 능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야기 회상 과제의 이벤트 시퀀싱과 

정보인출 분석은 NPH 환자와 HE 집단의 인지 ·언어기능 차이를 

민감하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Levelt (1989, 1999)

의 언어산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 체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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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H 집단이 개념화 및 형성 단계에서의 처리 능력 저하를 보이며, 

이러한 인지·언어적 결함은 이야기 구조화, 언어 산출량, 표현 전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야기 회상 과

제는 단순한 기억 과제를 넘어,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한 생태

학적 타당성을 갖춘 평가도구로서, 인지·의사소통장애의 조기 선

별 및 감별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이야기 회상 과제 평가를 다양한 임상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각 

질환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과 인지적 프로파일을 보다 정

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중재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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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상압수두증과 일반노인 집단에서 반복 수행 및 지연시간이 이야기 회상에 미치는 영향

임예지1·박기수2,3·하지완1,4

1대구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2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3네오폰스(주), 4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이야기 회상 과제를 활용하여 정상압수두증 환자(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NPH) 집단과 일반 노인 

집단 간 정보인출 능력 차이를 분석하고, 수행 시점(1차, 2차) 및 지연시간 간격(5분, 20분)이 회상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에 목적이 있다. 방법: 65세 이상 정상 노인(Healthy elderly adults, HE) 30명과 NPH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5분 간격, 20분 간격 조건에 

무작위 배치하여 이야기 회상 과제를 실시하였다. 반복 수행 및 지연시간에 따른 이벤트 시퀀싱 점수, 정보단위(Information unit, IU) 

점수, 정보찾기 행동(재구성, 반복, 삽입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첫째, HE 집단은 NPH 집단보다 이

벤트 시퀀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HE 집단의 경우 2차 수행 시 점수가 향상된 반면 NPH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둘째, HE 집단은 

NPH 집단보다 IU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HE 집단의 경우 2차 수행 시 IU 점수가 향상된 반면 NPH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셋째, 정보

찾기 행동 중 삽입어의 경우 1차 수행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수행 시 HE 집단의 빈도가 NPH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반복수행에 따른 이야기 회상 과제 수행 비교가 NPH와 HE 집단 간 인지·언어 능력의 수행 차이를 민

감하게 변별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 도구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정상압수두증, 이야기 회상, 정보인출 능력, 반복수행, 이벤트시퀀싱, 정보단위 수, 정보찾기 행동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3A2A0308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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